
■ 2026년 문학 비평담론 활성화 사업(심층비평) 지원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문학 비평담론 활성화 사업(심층비평)

ㅇ 회의일시 : 2026년 4월 20일(월) 14:00~16:00

ㅇ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ㅇ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류수연, 서희원, 송수연, 유인혁, 이숭원

 

 2025년 처음 시작된 ‘문학 비평담론 활성화 사업’은 문학의 장르 중 하나인 ‘비평’

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라는 말은 분명히 

‘비평’이 그리고 비평에서 다루고 있는 ‘담론’이 예전에 비해 혹은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고, 이를 위해 특별한 사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동감하고 있는 것처럼 ‘비평’은 독자들에게는 쉽게 

읽기 힘든 문학의 장르로, 출판시장에서는 상업적 선택을 받기 어려운 전문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비평의 무가치함을 말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

다. 비평은 분명 독자와 작품을 연결하는 감각적이고 문학적인 언어 행위이며, 작품에 

영향을 주는 시장의 논리나 외부의 직접적인 욕망이 제일 먼저 부딪치는 문학의 살갗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문학 비평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학에 심층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각과 접근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문학 비평담론 활성화 사업’의 취지와 실행은 충분

히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의기준은 공고한 것처럼, “문학 평론의 전문성”, “집필계획서의 충실성”, “문학 

평론의 확산성”이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자들이 정성스럽게 작성한 지원서를 세밀

하게 읽으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심의위원들이 심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 사업이 “문학 비평”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문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 논문보다는 일반 문학 독자에 초점을 맞춘 

집필 계획서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구 논문이 축적된 근현대 작가보다는 현재의 독자와 함께 문학적으로 

호흡하고 있는, 아카데미의 객관적 언어보다는 비평의 문학적 언어로 함께 풍성해질 수 

있는 동시대 작가와 작품을 다룬 작업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학 

비평담론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충실히 수립한 사례에 더욱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접수된 지원서들은 개별적인 비평가들이 가진 문제의식과 개성적인 문학적 시선을 담

고 있어서, 완성된 책으로 출간된다면 공들여 읽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드는 내용이었습니

다. 그렇기에 심의위원들이 사전 심사에 들인 시간과 노력만큼 함께한 심의위원회에서의 

최종 논의 과정도 진지한 숙의의 시간이 필요했고, 서로의 의견을 심도 있게 주고받으면서 

어렵게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계획서는, 특정한 장르나 개별 작가와 작품을 

공유하진 않지만, 동시대 문학의 주안점을 민감한 시선으로 포착하고, 세밀하게 탐색하며, 



이를 귀담아 듣고 싶은 비평적 언어로 생산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흥미로운 모든 계획서를 지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모든 심의위원들이 심의 과정을 통해 공감한 아쉬움입니다. 하지만 

이 아쉬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독자와 바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의 한국 비평이 

써내려 갈 의미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며, 독자의 한 사람으로 다른 지면에서 분명 만날 

수 있는 문학의 새로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6년 문학 비평담론 활성화 사업(심층비평) 심의위원 일동


